




재열이는 평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았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



수연이는 평소 무심코 휴지를 사용했던 습관을 고쳐,
휴지 사용량을 줄이고 휴지 대신 걸레를 사용하기 시작.



소희는 평소 음식을 조금씩 남기는 습관이 있었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주문할 때 적당량만 시켜 다 먹기 시작함.



상표는 평소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였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시

작함.



수민이는 평소 양치와 세수할 때 물을 틀어 놓고 씻는 습관이 있었지만,
350ppm을 시작하면서 물을 받아 놓고 씻기 시작함.



우리 단원들은 평소 택시 타기가 습관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350ppm을 실천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날은 자전거(페달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내 생활 뿐 아니라 ‘나 자신’ 을 350ppm을 하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거 같다. 환경문제가 사소한 거 하
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나 역시 ‘이걸 내가 한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함으로써 한 명
씩 달라진다.’고 생각하니 조그만 행동부터 바꾸기
시작했던 거 같다. 실천이 정말 어려운 거지만 ppm
활동을 하면서, 생각부터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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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환경보호, 탄소배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들으면 '아
또 그 이야기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어떤 식으로 해
야 하는지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내전체훈련에서 350ppm에 대해 교육받고 지
역 ymca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환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실천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되었
다. 실천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천리 길은 한 걸음부터, 350ppm은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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